
김천법흥사가는길은결코녹록치않았다. 추적
추적 내리는 장맛비 덕에 출발부터 그리 유쾌할 수
없었다. 고속도로에는안개가자욱이깔려있었고그
속을내달리는기분은웬지찜찜했다. 산등성이머리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다. 마치 짜증나서 열 받아 있
는내모습같아웃음이났다.  
김천 법흥사 출장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처

음 가는 출장, 처음 가는 김천, 처음 해보게 될 수행
등모든것이나에겐낯선상황들이었다. 
그렇게빗길을얼마동안달렸을까. 갑자기‘꽝!’하

는소리가내귓가를후벼팠다. 나는본능적으로사
고가난걸알수있었다. 떠날때부터뭔가꺼림칙하
더니 일이 터졌구나 싶었다. 조수석 옆을 훑고 지나
간 사고의 흔적을 보니 짜증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내머릿속도안개처럼희뿌옇게변해갔다.

#위빠사나수행이대체뭐길래
사고는 났고 갈 길은 바빴다. 더군다나 길도 제대

로몰랐다. ‘도대체위빠사나수행이다뭐라고이런
고생을해야하나’라는생각이마음한구석에서계
속일렁였다. 사고현장을대충수습한뒤갈길을다
시재촉했다. 다행히아슬아슬하게입제식시간은맞
출 수 있었다. 어떻게 법흥사를 찾아 왔는지 기억나
지않았지만어쨌든, 몸은법흥사에있었다. 사고후

유증때문일까. 나를반갑게맞아주시던주
지 범해 스님께도 어떻게 인

사를 드렸는

지생각나지않았다. 단지나는그곳에있었을뿐이
었고, 마치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
다. 
늦은 저녁.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입

제식이끝나버렸다. 수행중에는오후불식이라저녁
공양시간이따로없었다. 범해스님은먼길왔는데
배가고파어쩌냐며꿀을탄미숫가루한대접을권
했다. 미숫가루 한 대접을 마시고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여기에뭐하러온거지?’라는생각
과함께법흥사에서의첫날은그렇게저물었다.

#‘사띠’하면‘사마디(고요함)’생겨
이튿날. 무슨정신으로새벽 4시에일어났는지모

르겠지만여하튼예불로본격적인하루수행이시작
됐다. 위빠사나수행일정은비교적단순했다. 수행과
사사나스님의인터뷰가번갈아진행될뿐이었다. 

예불이끝나고본격적인수행에들어갔다. 수행에
앞서사사나스님은뜻밖에도수행은별거아니라고
말했다. 
“좌선을할때는단지내가할일, ‘사띠(마음챙김)’
만하면됩니다. 오래앉아있다보면다리도아파오
고 여기저기 쑤실 것입니다. 그럼 그냥 그런 현상을
느끼시면됩니다. 일단다받아들이고가만히지켜보
십시오. 꼭좌선만할필요는없습니다. 의자에앉아
서하셔도되고, 경행을하셔도됩니다.”

스님은수행은고행이아니라고말했
다. 그냥편히쉬면서알아차림만하면되
는것이라고했다. 점점내가이해하기힘

든범위의말들을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일단나는가만히앉아내마음
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을 보려고 할
수록 내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어제

일만 더 생생히 떠올라 괴로울 뿐이었

다. 그제서야 나는“집착할수록 고요함은 생기지 않
는다”는스님의말이떠올랐다. 
우선은배가일어났다, 꺼졌다하는느낌에만집중

했다. 그러다보니어느새내귓가에여러가지소리
가 들리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끈 풀어달라고 낑낑
거리는 소리, 산 여기저기서 새들이 지저대는 소리,
닭울음소리, 물소리등이들려왔다. 계속들어보니
한가지소리같아도그속에서여러가지소리가난
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소리를듣고있으니서서
히내마음의안개가걷히는것같았다.

#‘사띠’알면지혜로말하고행동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나는좌선을경행으로바꿔야겠다고생각했
다. 처음에는 법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
다안되겠다싶어밖으로나왔다. 보살님한분이절

근처에저수지가있다며같이경행하지않겠냐고물
어왔다. 나는 보살님과 함께 경행을 시작했다. 보살
님은“그냥걷지말고내가어떻게걷고있는가를느
끼면서 걸어보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엔 내 발끝에
만 온통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주변
의경치를찬찬히바라보면서걷기시작했다. 그러니
법흥사풍경이하나씩눈에들어오기시작했다. 
어둠이걷힌법흥사인근은고요하고맑은곳이었

다. 비가온탓인지한껏물을머금은나무와꽃들은
자신의 색을 뽐내기 바빴다. 냇가에 흐르는 물도 더
힘차게흘러내려가고있었다. 생각외로법흥사는아
름다운절이었다.
문득지난밤짙은안개속에서길을잃고허우적

대는 내 모습이 생각났다. 남 탓만 하기에 급급했던
어제의 일들이 말이다. 하지만 어제의 일 때문에 오
늘이너무나감사하다는걸느꼈다. 
생각해보니어쩌면나는이세상사람이아닐수도

있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것도 시속 100㎞를
달리다버스와충돌사고가났다. 자칫잘못했다간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
다. 그런생각이들자갑자기가슴이뭉클해졌다. 내
가살아있다는것에그저감사할따름이었다. 그러자
내 눈에는 꽃도, 나무도, 산도, 물도, 모두 너무 아름
답게만비쳐졌다. 경행을마치고절로돌아가니강아
지한마리가꼬리치며나를반겼다. 그렇게반가울

수가없었다.

# 수행은일상생활에서지속하는것

각자의수행이끝나면사사나스님과인터뷰를한
다. 자신의수행방법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스님
으로부터 점검을 받는 것이다. 스님은 이 과정이 수
행중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 
많은수행자들은스님과의인터뷰를통해평소자

신이느꼈던감정들, 고민거리들을털어놓는다. 그럼
거기서스님이‘사띠’를바로일으켜지혜를알아차
렸는지를알려준다. 
초보수행자인내게스님은되레질문을했다. “기

자님은밥먹을때무슨생각을하면서드셨습니까?”
순간말문이막혀아무대답도할수가없었다. 
“밥은 우리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밥을어떻게먹고있는지를알아야한다는거
죠. 밥을입에넣는것을알고, 씹는것을알고, 넘기
는것을알아차리면서먹어야합니다. 그때그때일어

나는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빠
사나수행은생활속에서지속적으로하는수행입니
다. 항상‘사띠’를생각하면서지내면삶이고요해질
겁니다.”
나는 그제서야 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이

수행에왔는지를알것같았다. 살면서스스로복지
으며살았단생각은해본적이없다. 내가이렇게천
운이 따랐던 것은 아마도 이 세상이 들려주는 많은
소리를다듣지못했기에부처님이가피를내려주셨
던 것 같다. 하루 사이에 날씨는 완전히 바뀌어있었
다. 안개는걷히고해가쨍하니떴다. 나는다시아름
답게(?) 영광의상처를지닌자동차에시동을걸었다.
이제는내마음의드라이브를하기위해서.
(054)430-0619

이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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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편히 쉬면서‘알아차림’만 하면 됩니다”

“집착하면고요함은생기지않아…그저지켜보라”

호흡·소리·걷는것등에집중하니‘편안·감사’

김천 법흥사 심념처

❶수행자들이정진하는모습.
❷인터뷰하는사사나스님.
❸법흥사인근에서경행하는여수행자.  

❶

❷ ❸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어디론가사라져버리고일체중생의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관세음보살님 42수진언의소원성취를
증득하실길장이바로칠포 대원사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해수욕장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2미터, 높이2.5미터, 길이108미터

대한불교(禪)선종총본산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북북구구 흥흥해해읍읍 칠칠포포리리 660077번번지지

전전화화 :: 005544))226611--77777777 //  팩팩스스 :: 005544))226611--66111199

사단
법인

신비의상징,길상의상징,불법을수호하는신용, 
대한민국최초로거대한용을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천불전,일천불부처님이타고계시며
용의몸통속에 7만7천부처님을봉안할예정입니다.

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칠포대원사성지순례지

이번 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부산, 광주 법회는
전강의식 및 사막화 방지 사단법인 창립기념 행사로 인해
포천의 국제 정맥선원 대웅전에서 둘째주 일요일인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0022--33449944--22446600 wwwwww..zzeennppaarraaddiissee..ccoomm

최신한옥기와강판,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A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11--332277--77669977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